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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1950~60년대에 심리학적 개념으로 등장한 일반불안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1986년에 

처음으로 제시된 도서관불안 개념의 이론적 근거를 모색하였다. 더불어 도서관불안의 개념과 증상, 조사연

구불안과의 관계, 정보활용능력간의 관계, 도서관불안 해소 방안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향후 국내 도서관

불안 연구를 위한 이론적인 틀을 제시하였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study investigated the concept and symptoms of library anxiety, the relationship among 

the library anxiety, the research anxiety, and the information literacy, and the decrease of library 

anxiety through the review on literatures on the library anxiety of which the concept was 

first presented in 1986. The studies on the library anxiety till now had been focusing on the 

under graduate students and graduate students in America, so the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the study on the library anxiety and the development of library anxiety scale for the students' 

efficient use of the librar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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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서관불안이란 도서관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

자가 느끼는 불안 혹은 막연한 두려움을 의미한

다. 도서관불안 이라는 개념이 문헌정보학 분야

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던 해는 1986년으로 이후 

2004년까지 대략 20년 동안 이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들 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서관불안이론을 소

개하고 향후 국내에서의 도서관불안 연구를 위

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950년에서 1960년대에 걸쳐 심리학적 개념

으로 등장한 불안의 개념을 문헌정보학 분야에 

도입하여 도서관불안이라는 용어를 처음 제시한 

연구자는 Mellon(1986)이었다. 이후 대학도서

관을 이용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조사대상

으로 도서관불안 관련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

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도서관불안 척도

의 개발이 이루어졌고 도서관불안의 여러 요인

들이 밝혀졌으며 도서관불안과 도서관 이용교육 

간의 유의미한 관계들에 대한 연구 결과가 제시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도서관불안 연구는 미국의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아직 

국내 도서관 환경에서의 연구는 구체적으로 이

루어진 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적

인 개념으로 등장한 일반 불안 이론에 대한 고찰

을 통해 도서관불안 개념의 이론적 근거를 모색

하는 동시에 도서관불안과 관련한 선행연구 조

사를 통해 도서관불안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에

서의 이론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향후 국내에

서의 도서관불안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2. 일반 불안 이론

도서관불안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일반적인 불안이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

어야 할 것이다. 일반불안 이론에 대한 고찰은 

도서관불안 개념의 이론적 근거를 모색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불안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나 일반

적으로 “두려움 혹은 이와 유사한 감정을 주관

적으로 경험하는 감정 상태” 혹은 “불확실함과 

무력감”(Endler & Edwards 1982) 등으로 정

의된다. 불안은 생체가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 적

응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양

상이다. 

시대적으로 보면 19세기 초반에는 철학적 혹

은 종교적 불안이, 19세기 말에는 생리적 불안이, 

20세기 초에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 불안이 

강조되었고(한창환 2001) 1950년~60년대부터

는 심리학적 측면의 불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불안 증상은 신체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신체 증상으로는  심장박동의 증

가, 호흡 곤란, 혈압 상승, 근육 긴장, 체온 하강, 

피부탄력감소, 소화불량, 입속이 마르고, 손에 땀

이 나는 증상 등이 있다. 정신적 혹은 심리적 증

상으로 무섭고 위협을 느끼는 증상, 자극과민성, 

공황, 예기불안, 내적 정신적 공포, 사소한 일에 

대한 걱정, 집중 곤란, 수면 장애 등의 증상이 있

다.

적당 수준의 불안은 오히려 창조적이고 적극

적인 반응을 유발하여 개인이 성장하는 데 도움

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불안의 정도가 지나치

게 되면 강박증이나 공포증과 같은 신경증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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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각종 정신병적 장애, 인격 장애 또는 기질적 

신체질환 등 심각한 병적 수준의 문제를 동반하

게 된다. 불안이 심해지면 자기신뢰감이나 자기

존중감이 부족해지고 공격적이 되며, 식욕부진, 

수면장애, 두통 등과 같은 신체적인 장애와 심리

적인 장애를 겪게 된다. 불안으로 인해 과제를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고, 열등감 속에서 

대인관계에 갈등을 겪는 등의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인간의 기본정서인 불안의 개념과 관

련하여 그 동안 실존철학, 심리학, 사회학, 정신

의학 등 각 분야에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를 통해 여러 연구자들이 제시한 

일반불안의 본질과 관련 이론을 고찰하면 다음

과 같다. 

우선 Freud는 정신분석학의 입장에서 억제와 

불안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관계가 있다는 주장

과 더불어 불안은 임박한 위험에 대한 경계신호

라고 본다.(프로이트, 황보석 역. 1980) 위험이

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무의식적인 용납하기 어려운 내

적 욕구가 의식화되고 실행되려고 할 때 불안이 

일어나게 된다고 본다. 즉 자아는 이러한 욕구를 

억누르기 위해 자기방어를 하게 되는데 이때 무

의식적인 욕구를 억압하여 제대로 처리하면 불

안이 사라지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불안이 나타

나게 된다. 

사회학습이론의 입장에서 보는 불안은 무의식

적 충동의 위협으로 인한 것이기 보다는 직접적

인 경험이나 대리학습을 통해 학습된 반응의 결

과이다. 이와 관련하여 Bandura (1977)는 자기

효능감의 개념을 통해 불안을 설명하였다. 자기

효능감이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으

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자신

감을 의미한다. 결과에 대한 기대가 모두 긍정적

일 때에는 상황에 대하여 생산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높은 야망을 지니며, 개인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등의 긍정적인 행동 특성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지만 자아가 고통이나 상처를 줄 것으

로 예상하는 두려움이나 상황을 대처할 수 없는 

것으로 지각하면 무효능감을 느끼게 되어 불안

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남에게 거부당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자기효능감을 낮게 지각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생각을 하거나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기를 두려워하여 불안해진다.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자아개념이 위협을 받을 

때 불안을 경험한다고 한다.(허창범, 2000) 즉, 

인간은 현상적 자기와 경험사이의 일관성을 유

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지각된 자기와 현실적 경

험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때 부조화 상태를 경험

한다. 자아개념이 부정확할수록 자아지각과 상

충되는 경험이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현실과 일

치하지 않는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

록 반복해서 불안을 경험하기 쉽다. 이러한 불안

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아개념과 일치

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경험을 재해석하려고 한

다. 자아개념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현실

을 무시하거나, 부인하거나, 왜곡시키는 등의 부

인기제를 불러내게 되는 것이다.

실존주의 시각에서의 불안은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다.(키에르케고르, 임춘갑 역, 1999) 인간

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선택해야 하므로 불

안을 느끼게 된다. 즉 불안은 선택에 대한 책임

의식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불안은 반드시 정신

병리적인 것만은 아니며 성장을 향한 강한 동기

적인 힘일 수도 있다. 또한 불안은 위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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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동 형식이다. 자아의 실존이 위협을 받을 때 

느끼는 것이 불안이다. 불안은 자신의 자유를 인

정하거나 거부하는 데 대한 결과를 점차 인식하

게 됨에 따라 불안을 경험하게 되므로 불안은 성

장을 위한 자극이 될 수도 있다. 

Cattell과 Scheier(1961)는 특성이론의 입장

에서 부적응을 갈등모형으로 설명한다. 이 모형

에 의하면 욕구가 생겼는데 장애를 받으면 개인

은 그 장애를 없애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한다. 따

라서 그 목표를 포기하게 된다. 이것이 신경증을 

초래하는 갈등과 불안 상태를 유발한다. 이처럼 

불안은 신경증을 일으키는 한 요인이다. 또한 이

들은 특성과 상태를 구별하여 어떤 개인들은 만

성적으로 불안한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상황의 

성질에 따라 변동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

하여 Spielberger(1977)는 상태-특성이론의 입

장에서 상태 불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강도

가 변화하는 인간의 정서 상태 혹은 조건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상태 불안은 긴장이나 염려가 의

식적으로 지각된 주관적인 감정이다. 객관적 위

험과는 상관없이 일단 어떤 환경을 위협적인 것

으로 지각하면 상태불안의 수준은 높아지게 된

다. 반면에 객관적으로 위험이 내재된 환경이거

나 긴장상황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그 상황을 위

협적이라고 지각하지 않는다면 상태 불안의 강

도는 비교적 낮아진다. 한편 특성 불안은 불안 

경향에 있어 비교적 변화가 심하지 않은 개인차

를 지닌 동기나 획득된 행동 성향으로 설명된다. 

즉 자극 상황에 대해 지각하는 위험의 정도나, 

그러한 위협에 대해 상태 불안 반응을 일으키는 

경향 역시 개인에 따라 다르다. 특성불안은 과거

에 나타났던 상태 불안 빈도나 강도 및 미래에 

그러한 상태를 겪게 될 확률에 있어서 개인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였으며, 특성불

안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더 많은 상황에

서 위험성이나 위협을 지각하고 또한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더 강한 상태 불안을 일으켜 반응하

게 된다고 하였다.

Sarason(1980)은 방해모형이론의 입장에서  

시험 불안의 연구를 통해 불안의 효과를 설명하

는 대안법을 제시하였다. 시험불안이 심한 사람

은 높은 수준의 생각을 하는데 방해를 받게 된다. 

이러한 방해적인 생각 때문에 걱정과 자아 편견

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리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혹 그 상황을 조절할 

수단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패배적이 

되기 싶다. 그래서 자기편견이 심한 사람은 사상

을 지각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정서

를 일으킨다. 그의 이론은 방해하는 생각 및 반

응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불안이란 위협적

이라고 지각한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간주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 상황이 아니라 그것

에 대한 평가라고 본다. 불안이 심한 사람은 과

제를 하는 중에 적합한 단서들에 주의를 기울이

지 못하고, 어려운 과제의 초기에 실패를 경험하

게 되면 잘못 반응하기 쉽고, 걱정과 강한 정서

가 결합하여 과제 수행을 더 힘들게 한다. 결국 

불안이 커지면 과제 정보처리 및 과제 수행능력

을 손상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 이론은 불안의 

인지적 요소를 강조한다.

지금까지 일반불안이론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도서관불안은 일반불안과는 또 다른 현상으로 

제시되었으나(Jiao and Onwuegbuzie 1998) 

상기의 일반불안이론은 일정 수준 도서관불안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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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서관불안

1986년에 도서관불안의 개념이 처음으로 제

시된 이래 2004년까지 약 20년 동안  수행된 도

서관불안 관련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3. 1 개념

문헌정보학 분야에 도서관불안(Library 

Anxiety)의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86년이

다. 당시 Mellon(1986)은 초급작문시간을 수강

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연구 목적으로 도서관을 

처음으로 이용할 때 학생들이 받은 느낌에 대해 

글을 쓰게 하여 2년 동안 6,000명의 학생들로부

터 자료를 수집한 뒤 이에 대해 근거이론

(grounded theory)을 이용한 정량적 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75~85%의 학생들이 도서관

을 이용하는 데 있어 두려움, 압도되는 느낌, 헤

매는 느낌, 무력감, 혼란, 공포를 경험한다는 것

을 밝혀냈고 이를 도서관불안이라고 칭하였다. 

도서관불안의 원인으로 다음의 4가지를 제시하

였다.

① 도서관의 규모에 위압감을 느낌.

②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함.

③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알지 못함.

④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함.

이 연구를 계기로 대학에서는 도서관 불안 문

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서관 이용교육

을 통해 탐색 전략 및 도서관 이용법을 학생들에

게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또한 사서들은 도서관

불안이라는 개념이 일상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

는 점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Mellon의 이 연구는 도서관 환경 연구에 정성

적 조사연구를 응용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

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가설에 기반을 두어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인정받

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평가도 제시되었다. 

이에 도서관 불안이 타당성 있는 이론임을 과

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Bostick(1992)은 5개 범주에 43개 문항으로 이

루어진 질문지로 도서관불안척도(Library 

Anxiety Scale)를 개발하여 도서관불안을 정량

화하였다. 5개 범주는 다음과 같다.

① 직원으로 인한 장벽: 사서는 위협적이고, 

접근하기 어렵고, 도움을 청하기에는 너무 바빠 

보인다는 느낌.

② 정서적 장벽: 도서관에서 혼자라는 느낌,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적절한 기술을 갖추고 있

지 못하다는 느낌. 

③ 편안함: 도서관에 있으면 안전하고 환영받

는다는 느낌.  

④ 도서관에 대한 지식: 도서관에 대해 친밀

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⑤ 기계적인 장벽: 도서관 내 복사기, 출력기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것.

상기 다섯 범주는 도서관불안 전체 변량의 

51.8%를 설명하였는데 이 중 직원으로 인한 장

벽이  25.4%를 보임으로써 가장 큰 영향력의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정서적 장벽

으로 8.0%의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직원으로 

인한 장벽의 경우, 앞서 살펴본 일반불안이론 중 

사회학습이론을 따른다면 실제로 사서에게 도움

을 청한 경험이 있으나 이 과정에서 어떤 불쾌

한 경험을 하였거나 이러한 경험을 대리 학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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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

에서는 단순히 사서가 바빠 보인다거나 근접하

기 어려워 보인다는 ‘느낌’으로 인해 사서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다. 그

렇다면 직원으로 인한 장벽은 앞서의 

Bandura(1977)가 주장하였던 바와 같이 다른 

이에게 즉 사서에게 거부당할지도 모른다고 생

각하는 자기효능감의 결여에 따른 결과라고 해

석될 수 있다. 정서적 장벽 역시 새로운 생각을 

하거나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

는 자기효능감의 결여와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한편 Onwuegbuzie(1997)은 대학원생을 대

상으로 도서관불안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6

개 범주를 제시하였다.

① 대인불안 

② 인지된 도서관 능력

③ 인지된 도서관 편안함

④ 위치 불안

⑤ 기술적 불안: 적절한 키워드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⑥ 자원 불안: 검색한 자료가 도서관 소장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상기의 범주들을 앞서 Bostick이 제시한 범주

들과 비교하면 대인불안은 직원과의 장벽, 인지

된 도서관 능력은 정서적 불안, 인지된 도서관에

서의 편안함은 편안함, 위치 불안은 도서관에 대

한 지식, 기술적 불안은 기계적 장벽에 각각 해

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Jiao and Onwuegbuzie(2001)의 연구에서

는 기술적 장벽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정서적 

장벽, 직원과의 장벽, 편안함, 도서관에 대한 지

식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하였다.

상기의 Bostick과 Onwuegbuzie가 제시한 

범주 중 기술적 불안은 컴퓨터불안(computer 

anxiety)과 관련이 된다. Maurer et al.(1984)

의 정의에 따르면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이용하

려고 생각할 때의 두려움 혹은 우려가 바로 컴

퓨터불안이다. Bostick의 연구에서는 직원으로 

인한 장벽이 가장 높았던 반면 Jiao and 

Onwuegbuzie의 연구에서는 기술적 불안이 가

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도서관 환경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

으로 분석된다. 즉, Bostick의 연구가 이루어진 

1992년도에 비해 Jiao and Onwuegbuzie의 연

구가 이루어진 2001년도에는 인터넷과 네트워

크의 발달과 더불어 컴퓨터 사용이 크게 늘어나

면서 컴퓨터불안의 비중이 커졌을 것이라는 분

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1992년에 개발

된 Bostick의 도서관불안 척도는 이제 컴퓨터 

사용의 증가라든가 도서관 외부에서 온라인을 

통해 도서관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도서관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도서관불

안 척도의 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에 놓여 있다고 

판단된다.  

3. 2 요인

Onwuegbuzie(1997)는 도서관불안 역시 

Byrd(1982)가 제시한 수학불안에서와 마찬가

지로 기질적, 상황적, 환경적 관련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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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도서관 불안 관련 요인의 개념도

출처: Anthony J.O. et al. 2004. Library Anxiety: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p.41.

기질적 관련요인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자아인식
완벽주의
과제미루기
공부 습관
희망
사회적 독립성

상황적 관련요인
도서관 규모
소재에 관한 지식 부족
절차상의 지식 부족
직원과의 장벽
정서적 장벽
도서관에서의 편안함
기계적 장벽
도서관 레이아웃 및 장식
도서관 이용 이유
도서관 이용교육 강좌의 수
도서관 방문 횟수
평균 평점
학술 관련 불안
컴퓨터 불안
가정과 직장에서의 컴퓨터/인터넷 접근
컴퓨터 탐색에 사용된 언어
학습 양식

➡ ꀻ
도서관 불안

ꀺ
환경적 관련요인
성
나이
모국어
취직 상태
도서관 소재 국가
교육연한
인종

기질적 관련요인이란 특정 상황에서의 개인의 

내재적 요인을 의미한다. 상황적 관련요인은 자

극을 둘러싸고 있는 직접적인 환경을 의미하며, 

환경적 관련요인은 기질적 요인과 달리 개인의 

외재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 이 세 가지 관련요인

이 도서관불안의 전반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상호작용하게 된다. 이를 도식화하면 상기

의 (그림 1)과 같다.

이러한 관련요인들과 도서관불안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서관불안의 환경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

에 대한 연구로 Jiao et al.(1996)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나이, 성별, 학습 기간, 모국어, 평

점, 취업상태, 도서관 방문 횟수, 도서관 이용 목

적 등의 8가지 변수가 도서관 불안을 예상할 수 

있는 중요 요인임을 밝혔다. 특히 도서관 이용 목

적의 경우, 도서관불안이 높은 학생들은 온라인/

컴퓨터 색인 이용, 도서반납, 논문 탐색, 과제물에 

필요한 책이나 논문 입수, 수업 프로젝트에 필요

한 연구 등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목적으로 도서

관을 방문하는 반면, 도서관불안이 낮은 학생의 

경우에는 친구와의 만남을 위해 도서관을 방문할 

정도로 도서관에 대해 친밀감을 지니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상기 8가지 변수 중 모국어의 경우와 관련하여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해외유학생인 경우에 특히 

도서관불안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른 여러 연구를 통해



78  情報管理學會誌 第22卷 第3號 2005

서도 제시되었다. 그 중 Onwuegbuzie and 

Jiao(1997)와 Jiao and Onwuegbuzie(2001)에

서는 상당수 유학생들이 미국 도서관의 기능에 

대해 잘못된 신념과 신화를 갖고 있어 이러한 신

념과 신화가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기대에 영향

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도서관이란 정

보와 정보원을 찾는 곳이라기보다는 공부를 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학업 성취에 

있어 미미한 영향밖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유학생들은 도서관의 방대한 정보와 정보원

에 대해 압도당하고 위협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

다.

도서관불안의 기질적 요인에 대한 연구로는 

Jiao and Onwuegbuzie(1998)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원생의 도서관불안과 완벽주

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도서관불안은 일

반적인 불안의 특징과 관련이 없으며 그 자체가 

별도의 타당한 현상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연구

방법론’을 수강하는 14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인식과 도서관불안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

(Jiao and Onwuegbuzie 1999b)에서는 인지된 

학술능력, 지적능력, 창의력, 사회적 수용과 연관

하여 낮은 자아인식을 보이는 학생들은 정서적 

장벽과 도서관에서의 편안함과 관련하여 높은 도

서관불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완벽주의나 자아인식 등의 기질적 요인

은 앞서 언급된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혹은 인본주의에서의 자아개념이 그 이론적 근거

가 될 수 있다. 

상기 고찰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의 도서관불안 

연구는 대부분 미국의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상기의 관련 요인과 도서관불

안과의 관계에 대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렇다면 과연 국내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의 기

질적 요인, 상황적 요인, 환경적 요인도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 대상자의 요인들과 유사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요인과 도서관불안과의 관계 역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일 것

인지 등과 관련한 연구가 국내 도서관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3 증상

도서관불안이 높은 학생의 경우 긴장, 공포, 불

편함, 부정적인 자멸적 사고 등의 증상을 보이며

(Kuhlthau 1988, 1991), 표지판이나 지도를 잘

못 읽거나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이에

게 도움을 청하려 하지 않은 채 탐색을 비교적 빨

리 포기하는 경향이 있음이 연구결과로 제시되었

다(Keefer 1993; Kuhlthau 1988, 1991). 

Onwuegbuzie(1997)는 도서관불안으로 인해 

심장박동수가 증가하고, 호흡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자료 

수집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면에 도서관불안이 낮은 학생의 경우에는 도

서관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서가를 둘러보는 데만

도 상당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nwuegbuzie 1997a),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기도 하고 도서관을 집으로부터 

피신해온 안식처로 간주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Jiao and Onwuegbuzie 1999a).

도서관불안 증상은 학생들이 도서관에 있을 때 

혹은 도서관을 방문하러 가는 중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상황 및 시간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Jiao 

and Onwuegbuzie 1997). 이런 측면에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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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불안은 앞서 언급한 Spielberger(1977)의 상

태불안과 특성불안의 이론 중 상태불안에 더 가

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로서 Mech and Brooks(1995, 1997)는 대학생

들의 도서관불안 수준과 특성불안 간에는 유의미

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Jiao and Onwuegbuzie(1999a)는 대학원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서관불안은 상태불안

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도서

관불안 증상을 보이는 대학원생이라 하더라도 실

제 생활의 다른 영역에서는 불안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도서관불안은 상황제한적인 기질이라고 결론내

릴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컴퓨터불안과 관련한 증상으로는  

자신의 연구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신기술의 

학습을 거부한다든가, 마지막 순간까지 과제수행

을 미룬다든가, 키를 잘못 눌러 데이터를 날려버

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컴퓨터 조작에 

지나치게 신중을 기하는 등의 증상이 있다. 특히 

과거 컴퓨터로 인한 좋지 않은 경험이 있는 경우 

부정적인 기대를 갖고 컴퓨터를 대하게 되고, 다

른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

면서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과거의 좋지 않은 경

험이 불안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은 앞서 고찰한 

사회학습이론에서의 일반불안이론과 맥을 같이 

하는 해석이다. 

상기 고찰 연구 결과들이 제시한 도서관불안 

증상들은 도서관불안이 결국 도서관에서의 조사

연구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불안에 대한 연구와 

이의 해소 및 감소에 대한 연구는 학생들의 효율

적인 조사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해주는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Onwuegbuzie(1997a) 및 Jiao and Onwuegbuzie 

(1999a)의 연구결과를 보면 도서관불안의 해소 

및 감소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도서관을 조사연구

를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휴식을 취하고 싶은 친

근한 장소로 그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4 정보활용 능력과의 관계

도서관불안과 정보활용능력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로서 Kuhlthau(1988, 1991)는 도서관불안

이 결국 정보활용능력을 무력화시키고 여러 단계

의 정보탐색과정을 방해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

하였다. 정보탐색과정의 초기단계에서는 불확실

하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이 오

히려 불편함과 불안을 야기하면서 문제점을 명확

히 하고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앞서 일반 불안 이론에서 고찰

한 Sarason(1980)의 방해모형이론에 입각하여 

도서관불안이 정보처리 및 과제수행을 행하는 데 

있어 올바른 생각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Jiao et al. (1996) 연구에서는 학생이 수강한 

도서관 이용교육 강좌의 수가 도서관불안의 수준

과 미약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Cleveland(2001)의 연구에서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신입생으로서 30분에서 40분 정도의 도서

관 이용교육을 수강한 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

은 학생들의 경우보다 도서관불안의 정도가 유의

미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Battle(2004)은 노스텍사스대학의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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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 강의에 등

록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실험그룹과 통제그룹의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그룹과 통제그룹의 사전 도서관불안 측

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실험그룹에

만 정보활용능력 교육을 시행한 이후 측정한 도

서관불안에서는 두 그룹 간에 매우 큰 차이가 있

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정보활용능력 교육이 도

서관불안 해소 및 감소에 효과에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Zahner(1993)는 도서

관불안 감소를 위해 학생들에게 더욱 친근감을 

주는 사서가 되어야 하고 탐색전략, 목표설정, 모

니터링 등의 정보활용능력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도서관불안과 정보활용능력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도서관 이용교육 혹은 정보활용능력 향상

을 위한 교육의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도서관 정

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4. 향후 국내 연구방향 제안

지금까지 일반불안이론 및 도서관불안과 관련

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도서관불안에 

대한 다각적인 이론적 배경들을 살펴보았다. 

도서관불안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이유

는 이것이 바로 조사연구불안(Research Anxiety)

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조사연구란 문제에 대

한 연구를 통해 문제를 명확하게 밝히는 동시에 

해결책을 찾아가는 복잡하면서도 구조적인 과정

이다. 조사연구를 하는 과정 중에 해당 주제와 관

련되는 선행 연구를 조사하는 것이 문헌조사이고 

바로 이 과정이 도서관이 광의의 조사연구 과정 

중의 일부가 되는 과정이다. 이는 최종 연구결과

물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도서관불안은 도서관에서의 조사연구불

안(Library Research Anxiety)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도서관 조사연구불안이란 조사연구를 수행

하는 과정에 필요한 정보 혹은 정보원에 대한 탐

색을 도서관에서 수행하는 데 따른 두려움을 의

미한다. 완벽추구성향, 실패에 대한 두려움, 너무 

방대한 정보원 혹은 정보원의 선택, 모든 자료를 

다 원하는 기대와 같은 것들이 도서관에서의 조

사연구불안을 야기하게 된다. 근래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도서관정보시스템의 발달로 인한 컴퓨터

불안까지도 관련이 되고 있다.

결국 도서관불안은 조사연구불안과 연결되어 

과제를 계속 미룬다거나 자료 찾는 일을 쉽게 포

기해 버리는 등의 증상과 더불어 학생들의 조사

연구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

서 도서관불안에 대한 연구는 조사연구능력의 향

상을 위한 방안 모색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불안에 대한 이해는 도서관 이용자

의 이용행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향상시킴으로

써 도서관이용교육 혹은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

한 교육 관련 정책 결정에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다. 이용자의 도서관불안 감소를 

통해 이용자들이 친구와의 만남을 위한 장소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도서관에 대하

여 친근감을 가지게 될 때 장소로서의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1986년 이후로 지금까지 도

서관불안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으

며 이미 1992년에 Bostick에 의해 도서관불안척

도까지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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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대부분 미국의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 대학

생 및 대학원생을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따

라서 국내의 경우에는 도서관불안척도 개발 이전

에 우선 국내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도서관불안과 관련한 올바른 요인 분

석과 증상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 역시 선행연

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동일한 도서관불안 증

상을 보이며 동일한 도서관불안 요인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것이

다. 지금까지 수행된 도서관불안 연구를 바탕으

로 향후 국내 도서관불안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도서관 환경과는 다른 환경에 놓

여 있는 국내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이러한 도서관불안이라는 현상이 존재하는지, 도

서관불안의 요인은 무엇이며 증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국내 도서관불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도서관불안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1992년에 개발된 Bostick의 도서

관불안척도는 컴퓨터 및 네트워크 이용의 증가와 

같은 도서관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

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서관불안척도의 개발

이 촉구되는 시점에 놓여 있다.   

셋째, 국내 도서관과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의 

상황적, 기질적, 환경적 요인과 도서관불안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상황적 요인 중의 

하나로 제시된 도서관 규모의 경우, 미국과 국내 

대학도서관간에는 분명 차이가 있으며 이는 도서

관불안에서의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다. 기질적 

요인 역시 미국의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과 국내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환경적 요인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연구에

서는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즉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유학생이 보여주는 도서관불안이 두드러지

게 나타났으나 국내의 경우 해외유학생의 비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로 인한 도서관불안의 차

이도 있을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질적, 상

황적, 환경적 요인들과 도서관불안 간의 관계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그 결과를 기존의 연구결

과들과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도서관불안을 해소 또는 감소시키기 위

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한다. 특히 도서관불안의 해소 또는 감소를 통

해 친구와의 만남을 위한 장소로 도서관이 이용

될 수 있을 만큼 도서관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지

고 도서관 이용률이 증가될 수 있다면 장소로서

의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위한 연

구로 확대하여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금까지의 도서관불안 연구는 대학도

서관을 이용하는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을 대상으

로 시행되었지만 이외에도 공공도서관, 학교도서

관, 전문도서관 등 관종별 이용자 특성에 따른 도

서관불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불안의 이론적 근거를 모

색하기 위해 일반불안이론을 고찰하였고 이를 통

해 사회학습이론에서의 자기효능감, 인본주의의 

자아개념, 방해모형이론, 상태-특성불안이론 등

이 도서관불안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제

시하였다. 또한 도서관불안 관련 선행연구에 대

한 고찰을 통해 도서관불안 관련요인, 증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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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이용교육 혹은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

육과의 관계, 해소방안 등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거의 모두 미국 대학생 혹은 대학원

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인 바,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황에서의 도서관불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함을 제기하고 이를 위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

하였다.

도서관불안 연구는 도서관 이용과 관련한 이용

자의 정보이용 행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

움이 될 것이며, 이용자가 요구하는 도서관의 기

능과 역할, 이용자가 생각하는 사서의 이미지 등

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고찰해본 바와 같이 도서

관불안이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의 조사연구능력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도서관불안에 대한 올

바른 이해와 도서관불안의 해소 혹은 감소 노력

을 통해 이들의 조사연구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들의 전반적인 학문 역량 고취를 통한 학문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도서관불안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국내 

도서관불안 현황에 대한 분석과 도서관불안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는 후속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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